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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(제8회)

高永煥

現在의 勞動運動이 革新의 가장 有力한 여러 原因의 하나이 되는 것은 事

實이나, 그러나 그 中에는 眞實한 改革家가 注意하고 警戒하지 아니하면 아

니될 여러 傾向이 存在한다. 勞動運動은 그 本體를 通觀하면 要컨대 正義를

爲하는 運動인데 그 根本되는 信念은 무엇이냐 하면 多數가 少數를 爲하야 

犧牲됨은 過去에 在하야는 如何하얏든지 現在에는 不必要하다 하는 것이다. 

아즉 勞動의 生産力이 크지 못하고  敎育程度가 未進하야 一般에게 普及

되지 못하엿슬 時에는 可能한 文明은 오즉 貴族文明밧게는 업섯슬 것이다. 

換言하면 그 當時에 萬一 少數者가 藝術과 思想과 文明的 生活에 必要한 모

든 것을 遺傳하며 增進하는대 必要하얏다 하면, 多數가 그 少數의 生活을 爲

하야 貢獻하여야만 할 것이 必要하엿슬 것이다. 그러나 이 必要는 임의 지나

갓스며 萬一 지나갓다고 하는 것이 너무 過하다면 現在에 速히 업서지는 것

이 事實이다. 그런즉 至今하야는 正義를 要求하는데 對하야 反對할 正當한 

理由가 업는 것이다. 勞動運動은 實로 道德的으로 反抗하기 어려운 힘을 가

지게 되얏스며,  偏見과 私見의 固執으로써 하는 以外에 重要하게 反對하

는 者가 업다. 現代 모든 活力 잇는 思想은 그 便에 서고 그 反對便에 서는 

것은 오즉 因襲的이나 或은 죽은 思想 이다 아니라, 그 思想 自體가 아즉 

살기는 살앗스나 그것이 生命을 繼續하야 가리라 하는 것은 決코 確實하지 

못한 것이다.

勞動運動은 現代 政治思想의 引導하는 바 되야 엇더한 方面으로 向하야 

가는 傾向이 잇는데, 萬一 勞動運動이 勝利를 得한 後에라도 그 傾向이 有力

하게 存續이 되면 그는 오히려 壓迫的이 되며 危險하게 될 것이다. 勞動運動

의 理想은 大體로 論하면 有識階級의 多大數가 反對를 하는 터인대, 그 理由

는 那邊에 在하냐 하면 그들은 勞動運動을 自己들의 個人的 幸福에 對한 威

脅으로 認定할  아니라, 自己들이 造成한  世界人類 生活에는 極히 必要

한 것으로 感覺하는 文明生活에 對하야 危機가 되는 줄노 아는 닭이다. 有

識階級의 이와 갓흔 反對가 잇슴으로 勞動運動이 革命的이 되고 活氣가 有



하면, 自然히 그 有識階級이 代表하는 모든 것을 賤待하며 無視하게 되는 傾

向이 有하다. 英國 勞動運動의 指導者들과 갓치 그 모든 것을 尊敬하는 境遇

에는 敎育 잇는 者의 微妙하고 無意識한 努力은 그 運動의 革命的 熱心을 

阻喪하기 쉬우며, 그와 갓치 하야 오는 結果는 勝利를 잇는 大原因이 되는 

迅速하고 簡明한 確信을 업시 하고, 그 代身에 疑惑과 不確實을 生하게 하는 

것이라. 그런즉 有福階級의 가장 善한 者가 勞動運動에 對하야 表하는 그 同

情과  勞動運動의 正當한 要求을 容許하는 그 心法은 勞動運動의 指導者

가 現狀에 對하야 反對하는 그 熱을 緩和하며,  根本的 變化는 不可能하다

는 暗示에 對하야 勞動運動者의 心眼을 開하게 하는 效果를 收할 것이라. 此

等 勢力은 無産階級보다도 오히려 그 指導者에게 對하야 더욱 큰 影響을 及

하는 結果 無産階級은 畢竟은 그 指導者를 不信하게 되며, 라 有福階級의 

要求와 主張을 잘 容許하지 아니할만한 새로운 指導者를 求하는 欲望이 生

하게 되는 것이다. 그와 갓흔 結果는 結局 勞動運動이 現在의 엇더한 財産 

所有者가 確信하는 것과 갓치 心的 生活에 對하야 敵對運動이 되고 말 것이

다.

正義의 要求를 狹義로 解釋하면 이 傾向을 다시 確實히 强하게 할 것이

다. 卽 엇더한 사람이 엇더한 사람보다 多大한 收入을 취하며 或은 短少時間

의 勞動을 行한다함은 不正當하다고 認定될 것이다. 그러나 心的 勞動―敎育

의 그것을 包含―에 在하야 그 效能을 增進하랴 하면, 그 勞動이 生理學 上

으로 보아 衛生에 適合하지 못 하다는 이 한 理由 만으로서도 肉體上 勞動

의 效能이 要求하는 以上의 幸福과 休息의 時間을 要함은 確實하니, 萬若이 

要求를 承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 世上의 心的 生活은 計劃的 惡意에 依하

야서 보다도 그 短見에 依하야 不少한 打擊을 受할 것이다.

現在의 敎育는 父母가 그 子女에게 對하야 될 수 잇는 대로 速히 金錢모

기를 希望하는 그 欲求로 因하야 多大한 打擊을 바드며,  將來도 그러할 

것이다. 例를 擧하야 此를 論하면 半工制度(折半은 勞動하고 折半은 工夫하

는 制度)가 惡한 것은 萬人이 다 아는 바이다. 그러나 組織된 勞動의 權力은 

이것을 存續케 한다. 그런즉 이 弊害를 除去하랴 하면 子女敎育의 負擔으로

부터 그 父母를 解放하는 同時에 그 子女의 勞動한 結果를 利用하는 父母의 

權利를 剝奪하여야 할 것이다.


